
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15일 “독립

과 자유, 인간다운 삶을 향한 꿈이 해

방을 가져왔다”면서 “이제 선진국이

된 우리는 평화롭고 품격 있는 선진국

을 꿈꾼다”고 말했다.

문 대통령은 문화역서울284(구 서

울역사)에서 열린 제76주년 광복절 경

축식에 참석해 “우리는 누구도 가보

지 못한 길을 열어왔고 개발도상국의

새로운 성공 모델을 만들어냈다”며

이같이 밝혔다. <경축사 4~5면>

이날 문 대통령은 경축사를 시작하

면서 “오늘 마침내 홍범도 장군의 유

해가 고국에 도착한다”며 “독립영웅

들을 조국으로 모시는 일을 국가와 후

대들이 마땅히 해야 할 책무이자 영광

으로 여기며 최선을 다하겠다”고 말

했다. 이어 “광복의 감격과 그날의 희

망은 지금도 우리의 미래”라며 10대

경제 대국으로 올라선 역사와 종합군

사력 세계 6위 군사강국의 자부심, 그

리고 문화예술을 사랑하는 우리 민족

의 저력을 강조했다.

특히 문 대통령은 한일관계와 관련

해 “우리 정부는 양국 현안은 물론 세

계가 직면한 위협에 공동대응하기 위

한 대화의 문을 항상 열어두고 있다”

며 “한일 양국이 지혜를 모아 이웃나

라다운 협력의 모범을 보여주게 되길

기대한다”고 말했다.

이어 문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와 관

련해 “우리에게 분단은 성장과 번영

의 가장 큰 걸림돌인 동시에 항구적

평화를 가로막는 강고한 장벽”이라며

“통일에는 더 많은 시간이 걸릴지라

도 남북이 공존하며 동아시아 전체의

번영에 기여하는 ‘한반도 모델’을 만

들어 낼 수 있다”고 말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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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대한민국, 평화롭고 품격 있는 선진국 꿈 꾼다”

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15일 문화역서울284에서 열린 제76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경축사를 하고 있다.

봉오동 전투와 청산리 대첩을 이끈

독립전쟁의 영웅 홍범도 장군이 고국

땅에서 영면했다. <관련기사 2~3면>

지난달 15일 광복절 카자흐스탄에

서 봉환된 홍범도 장군의 유해가 18일

오전 대전현충원 독립유공자 제3묘역

에 안장됐다. 홍범도 장군이 별세한

지 78년 만이다.

이날 안장식에는 문재인 대통령 내

외와 유해 봉환을 위해 카자흐스탄을

찾았던 황기철 국가보훈처장 등 특사

단, 정당 대표, 우원식 여천홍범도장

군기념사업회 이사장, 대한고려인협

회장 등이 함께 참석했다.

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안장식에서

“홍범도 장군은 우리 민족의 영웅이

며 자부심”이라며 “장군의 귀환은 어

려운 시기, 서로를 믿고 의지하며 위

기극복에 함께하고 있는 대한민국 모

든 국민들에게 큰 희망이 될 것이고

장군이 고향 흙에 흘린 눈물은 대한민

국을 더 강하고 뜨거운 나라로 이끌어

줄 것”이라 말했다.

이어 문 대통령은 “봉오동 전투와

청산리 전투는 평범한 사람들이 만든

승리와 희망의 역사”라며 “모두가 만

든 승리는 일제 지배에 억압받던 삼천

만 민족에게 강렬한 자존심과 자주독

립의 희망을 심어주었다”고 말했다.

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“다시는 그런

역사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절치부심

하여 보란 듯이 잘사는 나라, 누구도

넘보지 못하는 나라, 국제사회에서 존

중받는 나라를 반드시 만들어야 한다”

고 강조했다.

홍범도 장군 유해 봉환…별세 78년 만에 대전현충원 안장

문 대통령 “세계 경제 재건과 

평화질서에 이바지할 것”

“광복의감격과그날의희망은 

지금도 우리 미래” 저력 강조

“고난의 역사 되풀이하지 않게

강하고 존중받는 나라 만들자”

제76주년 광복절 경축식

지난달 15일 성

남 서울공항에

도착한 홍범도

장군의 유해가

봉환식장으로

들어오고 있다.


